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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공군병사의자아탄력성,정적정서,부적정서가군생활스트레스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시도된

서술조사연구로공군병사321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연구결과대상자의자아탄력성평균점수는3.11점,정적정서평균

점수는3.46점,부적정서평균점수는2.26점,군생활스트레스평균점수는1.94점이었다.자아탄력성과정적정서는유의하

게정적상관관계를나타내며,부적정서및군생활스트레스와는부적상관관계로나타났다.자아탄력성은군생활스트레

스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지는않지만정적정서와부적정서를통해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며,정적정서와부적정서는

군 생활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자아탄력성을 높여주고,정적 정서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적 정서 및 군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the descriptive research tried in order to identify how the air force soldier’s ego-resilienc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of air force soldiers on their military life stress. and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321 air force soldi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the subjects average scores in terms of ego-resilienc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military life stress were 3.11, 3.16, 2.26 and 1.94 points, respectively. The factors of 

ego-resilience and positive affect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 but the factors of negative affect and 

military life stress showed some negative correlation. The ego-resilience indirectly influence on the subjects’ military 

life stress through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affect, not directly influenced on them. And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affects directly influenced on the subjects’ military life stress. Therefore it needs to reduce soldiers’ military 

life stress by developing a program to enhance soldiers’ ego-resilience and to do more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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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군 조직은 일반 사회와는 달리 전형적으로 기계적 구

조,관료제조직구조의특성을갖고있으며,복잡성,집권

성과공식성이모두높은조직구조형태를띠고있다[1].

그러므로 병사들은 사생활 제한에 대해 53.7%가 어려움

을 호소하고 있어[2]병사들에게 군대의 생활환경은 항

상 심리적,행위적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큰 스트레

스로작용하게된다.또한병사들은계급,복무기간,입대

전학력,가정형편이군생활스트레스와유의한관련이

있다고 하였다[3].특히,공군은 육군과 달리 지원병제이

고,주로대도시에인접해있는곳에서병영생활을하며,

군복무기간이2개월정도더길다.이렇게여러가지생

활환경 및 제도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 관련

연구의 상당부분이 육군에 치우쳐 있어 공군에 속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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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4].

이처럼 군 복무는 병사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의

상황이될수있다.그러나사람들은각자스트레스상황

에서 다르게 대처하기 때문에 같은 환경적 자극에 노출

되더라도 서로 다른 반응과 적응수준을 보이게 된다[5].

특히 스트레스로 인해 좌절되지 않고 빠르게 회복되는

데 기여하는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이 있다.이렇

게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

스를 덜 위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6].또한 자아탄력적

인사람일수록스트레스와충동할경우사건의긍정적인

의미를찾아내어적극적이고효율적으로회복될수있다

[6].그렇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게나타나고스트레스상황을더잘견딘다고하였다[7].

스트레스의부정적인영향을감소시키는것과관련된

또다른심리적특성으로정적정서와부적정서를들수

있다.이러한정적정서와부적정서는서로독립적인데,

정적정서가높다고해서부적정서가낮다고하지않고,

부적정석높다고해서정적정서가낮다는것을뜻하는

것이아니다[8].정적정서는개인의내·외적측면에서정

열적인감정,즐거움,열광,흥분,정력,자신감등각성된

것으로 표현되며,부적 정서는 개인의 초조한 감정 속에

서신경질적이고,슬픔,죄의식을표현하고있다[9].정적

정서를많이경험한사람은사회에적응적이며창조적이

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개체로 발달하게 되어[10]스트레

스로부터더잘회복된다[11].반면정적정서가낮은사

람들은슬프고,졸리고,피곤하고,감각이무딘상태와같

이 느껴진다[9,12].부적 정서가 높은 사람들은 생리적으

로부정적감정을쉽게일으켜자아에대해부정적인성

향을나타내게되고,반면부적정서가낮은사람들은차

분하고,편안하고,이완된감정을느끼게된다[8,12].이러

한 맥락에서 보면 군 생활은 병사들에게 긍정적·부정적

인 정서를 느끼게 할 수 있다.따라서 병사들의 정적 정

서를 강화하고 부적 정서를 낮추면 군 생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병사 관련 연구를 주제별로 보면 군 부적응요

인,우울 등 정신건강,자살 및 폭행,군 인권 및 복지제

도,군 상담 및 개입프로그램 순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4].이러한연구주제들이많은이유는군생활자체

가병사들에게는큰스트레스상황이라고할수있다.그

러나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감소시키는 다는 것은 현실

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될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따라서

한국적 상황에서 병사신분을 가진 개인에 대한 특성을

객관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해 자아탄력성,정적 정서와

부적정서를생각해볼수있으나우리나라병사들을대

상을 진행된 실증적·경험적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군병사의 자아탄력성,정적 정

서,부적정서,군생활스트레스정도뿐만아니라일반

적특성에따른자아탄력성,정적정서,부적정서의차이

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이들의 관계를 파악한다.또한

자아탄력성이군생활스트레스에미치는영향에서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적응이나 부적응을 초래하는 심리적 특성을 밝혀 공군

병사의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방안을 탐색한다.그리

고 군 생활 스트레스 요인 및 병사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중재와 정책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공군병사의 자아탄력성,정적 정서,부적 정서,군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 공군병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정적

정서,부적정서,군생활스트레스차이를파악한다.

• 공군병사의 자아탄력성,정적 정서,부적 정서,군

생활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공군병사의 자아탄력성과 군 생활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정적정서와부적정서의매개효과를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연구는병사들의자아탄력성,정적정서,부적정서

가군생활스트레스에미치는영향을조사하기위한서

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설문지는 군의 보안성을 검토 받고 시행하

였으며,자료수집은공군병사를대상으로하였다.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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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식설문지를이용하여2013년4월1일부터2013년4

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설문지 배부 및 수거는 연구대

상자인병사가전체모일수있는일과시간이후에해당

부대의 분대장을 통해 진행되었다.설문지 배부 담당자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 내용,설문 작성 시 유의사

항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병사를 대상으

로 자가 보고에 의한 설문을 실시하였다.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대상자의 익명과 비밀 보장에 대해 공지하고,원

하지 않을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하

였다.설문에응한병사의익명과비밀보장을위해개별

봉투에 설문지를 한부씩 넣었으며,설문지 작성을 마친

후다시개별봉투에넣어밀봉할수있도록접착테이프

가있는봉투를사용하였다.대상자수는G*power3.1프

로그램에 의해 다중회귀분석방법에서 효과크기 0.20,유

의수준0.05,검정력0.95으로하여일원분산분석,회귀분

석과 상관관계에 필요한 표본수가 255명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본 연구의 경우 탈락률을 고려하여

350부를 배부하여 330부를 회수하였으며,이 중 응답이

누락된것이있거나불성실한응답을한설문지9부를제

외한 총 32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자아탄력성 

본연구의자아탄력성은Block&Kremen[13]이개발

한 자아-적응 유연성 척도를 유성경,심혜원[14]이 수

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본 도구는 총 14문항으

로구성되어져있고,1에서5까지(1점:전혀그렇지않다,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도구

개발 시 Cronbach's  =.76이었고,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88로 나타났다.

2.3.2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본연구에서 정적정서와부적 정서는 Watson,Clark

&Tellegen[12]이 개발한 정서경험척도를 이현희,김은

정,이민규[15]가 번안하여 신로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20개 단어

로 구성되어 있으며,평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해당되

는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그렇다)로되어져있으며점수가높을수록해당정

서를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도구 개발 시 정적 정서

Cronbach's .=.88,부적 정서 Cronbach's  =.85이

었다.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Cronbach's  =.89,부

적 정서 Cronbach's  =.82로 나타났다.

2.3.3 군 생활 스트레스

본연구에서군생활스트레스는박현철[16]이우리나

라군부대의실정에맞게개발한척도를사용하였다.군

생활스트레스문항은총20문항으로구성되어져있다.1

에서 5까지(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의

5점리커트척도로되어져있으며점수가높을수록군생

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개발 당시

Cronbach's .=.64이었고,이진이,박연환[17]의 연구

에서 Cronbach's .= .90이었다.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3으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주요 변수의 수준 및 자료

의분포적특성을빈도,평균,표준편차등의기술통계분

석을 실시하였다.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를 구하였다.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

력성,정적 정서,부적 정서,군 생활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과 OnewayANOVA

로 분석하고 Scheffetest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자

아탄력성,정적 정서,부적 정서,군 생활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

출하였다.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공군 병사의 자아탄

력성과 군 생활 스트레스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

지는지를살펴보기위해구조방정식모형을추정하여최

대우도추정법(MaximumLikelihoodEstimation)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모형

의 적합도 평가는 χ2,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RMSEA(Root Mean

SquareErrorApproximation)을통하여이루어졌다.TLI

와CFI는0.90이상이면적합도가좋은것으로간주하고,

RMSEA는0.05미만이면적합도가좋다고할수있으며,

0.08미만이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18].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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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N
Ego-resilience Positiveaffect Negativeaffect Militarylifestress
M±SD M±SD M±SD M±SD

Age(year)

19~20 157 3.10±.45 3.47ab±.73 2.25±.62 1.92±.62
20~22 136 3.08±.45 3.37

b
±.64 2.26±.59 1.95±.65

>23 28 3.26±.50 3.78a±.76 2.28±.74 1.96±.76
F(p) 1.808(.166) 2.998*(.019) 0.015(.985) 0.090(.914)

Military

class

Sergeant 35 3.05±.45 3.51±.70 2.33±.60 2.16
a
±.64

Corporal 91 3.18±.46 3.57±.65 2.26±.66 1.87a±.67
Private1stclass 162 3.07±.46 3.39±.72 2.19±.60 1.89a±.63
Private2ndclass 33 3.13±.42 3.41±.76 2.50±.56 2.14

a
±.60

F(p) 1.343(.261) 1.438(.232) 2.525(.058) 3.253*(.022)

Education
≤Highschool 26 3.15±.44 3.40±.69 2.23±.57 2.05±.55
≥College 295 3.10±.46 3.46±.71 2.26±.62 1.93±.65
t(p) 0.477(.634) 0.473(.650) -0.275(.784) 0.947(.344)

Economic

state in

family

Nonresponse 64 3.06±.44 3.34±.68 2.23±.55 1.96ab±.63
<300 54 3.06±.45 3.44±.76 2.44±.71 2.23

a
±.61

300~500 118 3.09±.43 3.43±.71 2.23±.58 1.84b±.63
500~700 46 3.12±.45 3.49±.59 2.20±.62 1.85b±.66
>700 39 3.28±.53 3.72±.74 2.20±.68 1.92

ab
±.67

F(p) 1.866(.116) 1.927(.106) 1.505(.200) 3.754**(.005)
a>b:ScheffeTest

[Table 3] Difference of Ego-resilienc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Military life stres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1)

공군병사의평균연령은20.82세로나타났으며,19~20

세가157명(48.9%),21～22세가136명(42.4%),23세이상

이 28명(8.7%)이었다.계급은 일병이 162명(50.5%)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상병 91명(28.3%),병장 35명

(10.9%),이병 33명(10.3%)이었다.학력은 대학 재학 이

상이 287명(73.8%)이었으며,전문대 재학,중퇴,졸업이

58명(18.1%)이었다.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524만원이었

으며,300～500만원 미만이 54명(45.9%)으로 가장 많았

다[Table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21)

Variables n % M±SD

Age(year)

19~20 157 48.9

20.82±1.4120~22 136 42.4

>23 28 08.7

Military

class

Sergeant 95 10.9

Corporal 91 28.3

Private1stclass 162 50.5

Private2ndclass 33 10.3

Education
≤Highschool 26 08.1

≥College 295 91.9

Economic

satein

family

Nonresponse 64 -

523.79±836.61

<300 54 21.0

300~500 118 45.9

500~700 46 17.9

>700 39 15.2

3.2 자아탄력성, 정적 정서, 부적 정서, 군 생

활 스트레스의 점수분포

대상자의자아탄력성의평균은3.11±0.45점,정적정서

의 평균은 3.46±0.70점,부적 정서의 평균은 2.26±0.62점,

군 생활 스트레스의 평균은 1.94±0.65점이었다[Table2].

[Table 2] Level of Ego-resilienc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Military class    (N=321)

Variables Range Min Max M±SD

Ego-resilience [1,5] 1.69 4.00 3.11±0.45

Positiveaffect [1,5] 1.20 5.00 3.46±0.70

Negativeaffect [1,5] 1.10 4.10 2.26±0.62

Militarylifestress [1,5] 1.00 4.00 1.94±0.65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정적 정

서, 부적 정서, 군 생활 스트레스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부적 정서의 차이

는없는것으로나타났다.정적정서에영향을미치는특

성은‘연령(F=3.99,p=.019)’이었다.집단별사후분석에서

연령에따라서는23세이상병사(M=3.73)가21～22세병

사(M=3.37)보다 정적 점수가 더 높았다.군 생활 스트레

스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계급(F=3.25,p=.002),가족

월평균 수입(F=3.75,p=.005)'이었다.계급에 따라서 군

생활스트레스는병장(M=2.16)이가장높았고,다음으로

이병(M=2.14),일병(M=1.89),상병(M=1.87)순으로 나타

났는데,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F=3.25,p=.002)Scheffetest결과 집단 간 점수에서는

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가족월평균수입에따라

서 300만원 미만(M=2.23)이 300～500만원 미만(M=1.84)

과 500～700만원 미만(M=1.85)보다 스트레스 점수가 더

높았다(F=3.75,p=.005)[Tab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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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standardized

RegressionWeights

Standardized

RegressionWeights

t p Construct

Reliablility

AverageVarianceExtracted

Jobstress 1 0.838 - -

0.945 0.817

Rolestress 0.932 0.924 21.183 .000

Relationship

stress

0.803 0.852 18.825 .000

Externalstress 0.751 0.735 15.070 .000

χ2=2.690,p=.261,GFI=.996,AGFI=.980,CFI=.999,NFI=.997,RMSEA=.033

[Table 5]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militry life stress                                       (N=321)

[Fig. 1] Path diagram for the military life stress

3.4 자아탄력성, 정적 정서, 부적 정서, 군 생

활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자아탄력성은 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상관(r=0.61,

p<.001)을보였고,부적정서(r=-0.35,p<.001)및군생활

스트레스(r=-0.42,p<.001)와유의한부적상관을보여자

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데 반

해부적정서와군생활스트레스를적게경험하는것으

로 나타났다.

또,정적 정서는 부적 정서(r=-0.29,p<.001)및 군 생

활스트레스(r=-0.44,p<.001)와유의한부적상관을보여

정적정서를많이경험할수록부적정서와군생활스트

레스를덜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부적정서는

군 생활 스트레스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r=0.61,

p<.001)부적 정서를 많이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4].

Variables
ego-

resilience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military

life

stress

Ego-resilience 1

Positive

affect

.611**

(.000)
1

Negative

affect

-.345**

(.000)

-.291**

(.000)
1

Military life

stress

-.417
**

(.000)

-.444
**

(.000)

.613
**

(.000) 1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321)

3.5 자아탄력성과 군 생활 스트레스 간의 관

계에서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군 생활 스트레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

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χ2은 2.69(p=.261)로 적합한 것으

로나타났으며,GFI(p=.996),AGFI(p=.980),CFI(p=.999),

NFI(p=.997),RMSEA(p=.033)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군 생활 스트레스의 각 요인들의 표준 적재치

는 모두 0.5이상이기 때문에 개념타당성은 확보되었다

고 할 수 있으며,분산추출지수는 0.5이상이여서 수렴타

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개념의 신뢰도

가 0.7이상이므로 수렴타당성 또는 내적 일관성이 있다

고 할 수 있다[Table5].

모형의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절대적합지수

(AbsoluteFitMeasures)인 χ2은 19.484(p=.077)으로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왔으며,χ2을 자유도로 나눈 Q값

역시 1.624로 3보다 작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GFI(p=.983),AGFI(p=.930),CFI(p=.994),NFI(p=.985),

RMSEA(p=.044)모두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Table6].

[Table 6] Model fit indices

χ
2

χ
2
/df GFI AGFI CFI NFI RMSEA

19.484(.077) 1.624 0.983 0.930 0.994 0.985 0.044

Fit Fit Fit Fit Fit Fit 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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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endentvariable Independentvariable
Unstandardized

pathcoefficient

Standardized

pathcoefficient
t p SMC

Positiveaffect Ego-resilience .946 .611 13.798 .000 .373

Negativeaffect Ego-resilience -.469 -.345 -6.582 .000 .119

Militarylifestress

Ego-resilience -.148 -.096 -1.690 .091

.485Positiveaffect -.260 -.262 -4.740 .000

Negativeaffect .601 .531 10.690 .000

[Table 7] Regression weights for the model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면,자아탄력성이직접적으로미치는영향력은유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Fig.1].

정적 정서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에 정적 영향

(p=.010)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부적정서는직접

적으로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p=0.1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부적영향(p=.010)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Table8].

[Table 8] Effect analysis

Variable Totaleffect(p)Directeffect(p)
Indirect

effect(p)

Positiveaffect 0.531(.010) 0.531(.010) -

Negative

affect
-0.262(.010) -0.262(.010) -

Ego-resilience -0.440(.010) -0.096(.229) -0.344(.010)

4. 논의 

본 연구는 공군 병사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인 자아

탄력성,정적정서,부적정서가군생활스트레스에미치

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병사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

한프로그램개발과정책및제도를마련하기위한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자아탄력성은4점리커트척도에서평

균 3.11점으로 중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선행 연구

에서는공군을대상으로자아탄력성을연구한논문이없

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현재 육군을 대상으로

한 강종수[19]의 2.85점보다 높았으며 최혜영[20]의 3.74

점으로 다양한 점수분포를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아탄력성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증감 될

수있는가변성을지니고있기때문에[21]공군과육군의

자아탄력성을 비교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또한 환경적 부분이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공군병사들의자아탄력성을높일수있는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사료된다.정적정서는5점리커트척도에서

평균 3.46점,부적 정서는 2.26점으로 나타났다.현재 공

군병사를대상으로정적정서와부적정서를조사한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하지만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단체 생활을 받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한박재민[22]의연구에서의정적정서평균3.21점

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부적 정서 평균 3.31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났다.군인집단이 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때

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휴가 외박을 할

때이다[23].그러므로공군은육군과달리지원병제로자

신의 특기를 살려 군 생활을 할 수있으며,외박,휴가가

더 많아 정적 정서를 경험할 기회가 더 많다고 할 수 있

다.그러나육군과공군의정적정서와부적정서를조사

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차

이가육군보다공군의정적정서가더높고부적정서가

더 낮다고는 할 수 없다.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연구에서군생활스트레스는5점만점에평균1.94

점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병사들이 지각하는 스트

레스수준은중간점수인3점보다낮은수준임을알수있

다.박현철[16]의연구에서군생활스트레스평균2.65점

보다낮은점수이다.이러한연구결과는공군은육군,해

군에 비해 공군 특성상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사회와의

단절된생활을하지않는다.현재공군은육군보다2개월

정도군복무기간이더긴대신에6주마다정기휴가를나

갈수있다.특히본연구의대상자는후방지역에위치해

있어 육군,해군에 비하여 여러 가지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특수 환경(GOP,GP)에서

근무하는육군병사의군생활스트레스는평균2.10점으

로나타나[17]본연구결과와비슷하였다.이는이진이,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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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17]의연구에서특수환경에서근무하는병사임에도

불구하고스트레스수준이낮은이유를자료수집시기와

부대내·외부훈련이나행사등이없는안정된시기에조

사가 이루어져 스트레스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고 하였

다.본연구에서도공군훈련이없고부대내사고가없는

시기에자료조사가이루어졌고,민간인의부대접근이어

려워 병사와 직접 접촉에 대한 제한이 있어 설문 조사가

부대내관계자에의해실시되어실제로병사가지각하고

있는스트레스수준보다낮게측정되었다고생각된다.그

러므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수준

을 측정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

저계급에따라군생활스트레스에유의한차이가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병장이 제일 높았고,이병,일병,상

병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서혜석,김정은[3]의 연구에서

상병의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고,이병이 가장 높은 것과

일치하였으며,구승신[2]의연구에서계급이낮을수록스

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일치하였다.본 연구에서

일병과 상병의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이유는 일병과 상

병은 어느 정도 군 생활에 적응하여 안정된 병영생활을

해군생활스트레스가낮을것이라생각된다.반면,병장

과 이병이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병사들

은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 휴학을 하고 입대를 하거나

취업이되지않아입대를한경우가대부분으로[24]제대

를 앞두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다고볼수있다.또한이등병도병장과비슷한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러한 연구

결과는자유롭게생활을하다가군입대로인해낯선환

경에 적응을 해야 하므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므로 군 생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계급

에따라스트레스요인을파악하여상담및지원이필요

하다고생각된다.한편,가족월평균수입이적을수록군

생활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군 생활 적응 점수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난 김경애[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군 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병사들의

개인적인상황에관심을기울이고관리하는방안이마련

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또한,연령에따라정

적정서에유의하게증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18-94세

의성인을대상으로실시한연구에서일상생활에서경험

하는 부적 정서의 빈도와 지속 기간이 감소되지만[25],

정적정서는유지혹은증가된다고하였다[26].우리나라

군 입대 연령이 보통 19세에서 24세이나 군대조직은 나

이와상관없이계급에의한상하관계가중요시되는특수

한 조직이다.그러므로 정적 정서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 개발 시 계급에 따라 분류하기보다는 연령에 따

라 분류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은정적정서와는유의한정적상관을,부적

정서및군생활스트레스와는유의한부적상관을나타

내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

부적 정서는 적게 경험하며 군 생활 스트레스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적 정서는 부적정서 및 군

생활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정적 정서를

많이경험할수록부적정서를적게경험하고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적 정서를 많이 경험할수

록 군 생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자아탄력성과정적정서가높은관련성을가지고있으며

[27],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적다는 연구결

과[7]와 일치하였다.이러한 결과는 군 생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위한프로그램개발시자아탄력성을높여주

고 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 사료된다.또한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서

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데,특히 한국인은 정서를 외적

으로표현하기보다는내적으로통제하고인내하는특성

을가지고있다.그렇기때문에병사들의정서에대한표

현방식에도 건강한 변화의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정서적

차원을성장시키는다양한프로그램이적용되어야한다.

자아탄력성이 군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

적 정서와 정적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아

탄력성은직접적으로군생활스트레스에영향을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

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또한정적정서와부

적 정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결과는자아탄력성이높으면병사들이정적정서를많이

느끼게되어병영생활전반에서일어나는여러가지사

건이나 상황을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석하고,부정

적인사건이나상황에대해좋은측면에집중할수있다.

그러므로 병사의 군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성과 스

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 군 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키고,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또한 부적

정서수준은청년집단이가장높게나타나므로[28]청년

집단에 속하는 병사들의 부적 정서를 조절하여 군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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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이상의연구결과로볼때,병사의군생활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아탄력성 및 정적 정서를 높이고,부

적정서를감소시켜줄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공군 병사의 자아탄력성,정적 정서,부적

정서정도를파악하고자아탄력성이군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연구결과에서공군병사의자아탄력성은평균3.11

점,정적 정서 평균 3.46점,부적 정서 평균 2.26점,군 생

활스트레스평균1.94점이었다.자아탄력성은정정정서

와유의한정적상관,부적정서및군생활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또한 정적 정서는 부적

정서 및 군 생활 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으로 나타

났다.자아탄력성은직접적으로군생활스트레스에영향

을 미치지는 않지만 정적정서와 부적 정서를 통해 간접

적으로영향을미치며정적정서와부적정서는직접적으

로 군 생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자아탄력성,정적정서,부적정서는군생활스

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군 생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

응능력증진이나 환경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

적 정서를 증진시키고,부적 정서를 감소시켜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개발하고그효과를평가하는후속연구

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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